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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염색가공 면직물의 품질 

1.7.1 품질 특성 

1.7.1.2 염색가공 제품의 성능평가 

앞에서 설명한 여러 염색가공이 감성이나 기능성을 향상, 개선시켜 주는 

데 감성에 대한 가공결과는 예를 들면 촉감, 색상, 광택, 평활성, 유연성과 

같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호나 유행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과학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기능성 가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능성 가공은 화합섬의 급격한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개발되었으므로 개발자에 의하여 개발된 새로운 가공의 성능이 여러가지 방

법으로 평가되어, 그중에는 새로운 평가방법이나 평가장치, 약제 등이 발표

되기도 하고,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따내기도 한다. 

이들 많은 가공기술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소비자에게 유익하거나, 인체

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공

에 대해서는 법으로 성능을 규정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경고, 감독하는 기준

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생산자 또는 중간상인이 수요자나 소비자를 보호하거

나, 상품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판정방법이나 판정기준을 제시하기도 한

다.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섬유제품의 성능평가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1) 방염(防炎) 가공 

이 가공은 직물 등 섬유제품에 화학적으로 약제를 처리하여 섬유제품이 

불에 대하여 저항성 또는 지연성을 갖게 하는 가공으로서 직물에 불꽃이 닿

아도 잘 타지 않으며, 불이 붙어도 바로 꺼져 불길이 번져서는 안된다. 그러

므로 섬유제품의 품질 표시 기준에는 “커튼 전용 원단 중 방염가공된 제품”

에 한하여 “방염가공”이 되어 있음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

면 방염가공이 되어 있다는 표시는 품질표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가공의 품질표시기준은 소방법(消防法)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판정

하게 되어 있다.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31에서 “얇은 포”라 함은 커튼,암막(暗幕), 무대막 및 벽포지(壁布地) 

등에 사용되는 포지로서 중량이 450g/m2 이하인 것을 말한다. “두꺼운 포”라 

함은 얇은 포와 같은 포지로서 중량이 450g/m2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표1-31> 소방법 방염가공 성능판정 기준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 

카 펫 20초 이내 - - 10cm 이내 - 

얇은 포 3초 이내 5초 이내 30cm2 이내 20cm 이내 3회 이상 

두꺼운 포 5초 이내 20초 이내 40cm2 이내 20cm 이내 3회 이상 

합판 및 섬유판 10초 이내 30초 이내 50cm2 이내 20cm 이내 - 

 

“잔염시간”은 측정기의 버너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내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잔신시간”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내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접

엽횟수”는 불꽃에 의해서 다 녹을 때까지의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직물의 무게가 평방미터, 즉 사방이 1미터되는 직물이 450g이 

안되는 직물의 경우 시험기에 규정된 크기의 시료를 걸고 일정시간 버너로 



불을 당긴 다음 불꽃을 제거하고부터 3초 이내에 시료의 불꽃이 꺼지고, 불

꽃은 내지 않지만 붉게 타는 상태가 시험시작부터 5초 이내에 그쳐야 합격

이 된다. 즉 연소시간은 5초 이내라야 한다. 

“탄화 면적”은 시료가 타고난 다음 검은 숯이 된 넓이가 30cm2이내라야  

하고, 윗방향으로 타월라간 탄화길이는 20cm이내라야 한다. 즉 불길이 번

지는 정도를 넓이와 위로 타 올라가는 정도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접염횟수”는 합섬제품의 경우로서 불꽃에 의해 녹는 정도를 규정한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45˚ 경사 가연성 시험법은 국내용 제

품보다는 미국에 수출되는 섬유제품을 위하여 시험되고 있는데, 판정기준은 

보통직물, 즉 yd2당 2.9oz(82.2g)이내의 직물은 연소속도가 4초 이상, 2.9oz를 

초과하거나 기모된 직물은 7초 이상으로 서서히 연소하므로서 불을 발견한 

사람이 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2) 항균가공 

세균의 발육을 저지하는 가공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그림1-161과 같은 

‘SF 마크’를 붙인 양말 등을 매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항균가공은 가공제에 

따라 항균원리가 달라 이에 따라 항균도 시험방법이나 판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림1-161> SF 마크 



셰이크 플라스크(shake flask)법을 예로 들면 판정 기준은 제지상태에서 균

의 감소율이 90% 이상, 세탁처리 후 74% 이상이라야 한다. 

이 가공은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고, 이러한 가공상품이 많아지면서 공인

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이 가공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성능을 증명하는 증

지를 붙이게 되므로서 아무나 이 가공을 무단 모방할 수 없으며, 그만큼 상

품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된다. 

(3) 방수가공 

이 가공은 작업복, 등산복, 비옷이나 우산감 또는 각종 텐트 덮개 등에 행

하는 가공으로서 직물에 처리하여 사용된다. 우리나라 품질표시사항에서는 

이 가공이 된 직물에는 방수가공이 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방수시험은 저수압법의 내수도시험방법에 따라 내수압시험기(hydrostatic 

pressure tester)로 수압을 0부터 일정 속도로 올려 물이 시료를 새 나올 때의 

수압을 읽게 되어 있으며, 표시된 방수도, 예를 들어 ‘방수도 500mm’라고 표

시되어 있으면 500mm수압 이내에 견딜 수가 있다는 뜻이 된다. 

(4) 발수가공 

이 가공은 물이 천에 스며들지 않고 튕겨져 물방울이 되어 굴러 떨어지게 

하는 가공이다. 시험방법은 스프레이(spray)법에 의하여 일정한 높이에서 정

해진 양의 물을 45˚로 경사진 시료위에 조로로 물을 뿌려주었을 때에 시료

의 표면이 물에 젖는 정도로 판단하는데, 제시된 상태에서 90이상이 되고, 

한번 세탁 후에 70이상이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탁을 하면 발수가공제

가 상당량 떨어져나가므로 세탁 후에도 70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5) 방축가공 

샌퍼라이징(sanforizing)이라고도 하고, 프리슈렁크(preshrunk) 가공이라고도 



한다. 면직물의 가장 큰 결점중의 하나가 세탁을 하거나 물을 먹으면 준다는 

것인데, 이 줄어든다는 특성을 대폭 줄여주는 가공이다. 보통 면직물의 경우

는 방적, 제직, 염색가공을 거치면서 항상 장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탁하여 

5~8%의 수축률이 보통인데, ‘샌퍼라이즈드(sanforized)’ 표시를 붙이면, 이 가

공방법의 발명자가 갖고 있는 국제특허에 따라 수축률이 1% 이내라야 한다. 

실제는 가공전의 수축률을 측정하여 수축률이 0이 되도록 조정하여 가공

하지만 직물마다의 수축이 얼마나 균일한지에 따라 수축률이 다르게 되며, 

가공 후에도 검단, 필접기 또는 로울감기 등에서 불가피하게 다시 장력이 걸

리기도 하여 미군규격을 보면’sanforized’라는 표현을 안쓰고 대신 ‘preshrunk’

로서 수축률 2%라고 규정한 제품도 있다. 

(6) 방추가공 

면직물의 또 하나의 큰 결점은 세탁을 하거나 물을 먹고 나면 마른 다음 

몹씨 구겨져 많은 주름이 생기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구김을 화섬이 아니

라는 표시가 된다고도 하고 자연스러운 주름도 멋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

은 깨끗이 다려야만 입을 수 있어 주부들의 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

발된 가공이다. 이 가공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방법으로 시료

를 세탁한 다음 자연스럽게 수평으로 말려 직물의 주름을 플라스틱으로 만

든 DP(durable press)성 또는 표면평활성(fabric smoothness)의 판정표준(replica)

과 비교하여 4.0이상이라야 한다. 

1.7.1.3 염색가공 면직물의 품질표시 기준 

(1) 염색가공 원단 

염색가공된 면직물의 품질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② 폭 



③ 길이 또는 중량 

④ 방염가공 여부(커튼 전용 원단 중 방염가공된 제품에 한함) 

⑤ 취급상 주의(생지원단은 제외) 

⑥ 제조자 명 또는 상표 

⑦ 수입자 명 

⑧ 주소 또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⑨ 원산지(수입제품에 한함) 

이들 표시사항 중 ①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은 직물상태에서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섬유상품의 경우에는 겉감, 안감, ‘다운 재킷’과 같은 충전재가 사

용되었거나 봉사의 종류나 사용섬유에 따라 섬유의 조성이나 혼용률을 표시

하는게 복잡하고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 또는 다른 원단이 사용된 부분으로 

분리하여 그 사용부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각 사용부분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방염, 방수, 발수가공에 대해서는 1.7.1.2의 (1), (3), (4)를 참고해 주기 바란

다. 

충전재는 최근 겨울용 외의로 목화솜이나 화섬솜, 오리털 등을 천과 천사

이에 넣고 줄이지게 실로 박은 제품의 경우로서 다움(down·오리의 솜털)과 

깃털(feather)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다. 

다음은 표시사항 중 ⑤취급사항으로서 각종 합성섬유나 염색가공이 소비

자들이 사용도중에 여러 사고를 일으키거나 물의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고, 

그러므로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섬유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

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섬유제품을 빨래하거나 다림질할 때의 주의사항을 명

시하고 있다. 이 같은 표시방법은 미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것도 우리의 



방법과는 약간 차익 있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의 표시사항은 물세탁방법, 염소 또는 산소표백 여부, 다림질방법, 

드라이클리닝, 짜는 방법, 건조방법의 6가지 사항 중 3종류 이상을 표시하여

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은 4종류 이상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표1-32> 섬유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 

(1) 물세탁방법 

기 호 뜻 

 

·물의 온도 95℃를 표준으로 세탁할 수 있음 

·삶을 수 있음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음.(손세탁 가능) 

·세제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음. 

 

·물의 온도 60℃를 표준으로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음. 

(손세탁 가능) 

·세제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음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음. 

(손세탁 가능) 

·세제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음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세탁기에서 약하게 세탁 또는 손

세탁도 할 수 있음. 

·세제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음.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세탁기에서 약하게 세탁 또는 손

세탁도 할 수 있음 

·세제의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함.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음. 

(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의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함. 



 

·물세탁을 되지 않음 

(주) : 1) 물세탁방법 기호 중 온도기호 ℃는 생략할 수 있음 
2) 약한 손세탁은 흔들어빨기, 눌러빨기 및 주물러빨기가 있음 

 

 

(2) 염소 또는 산소표백 여부 

기 호 뜻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음.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음.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음.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수 없음. 

 



(3) 다림질 방법 

기 호 뜻 

 

다리미의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음.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음.

 

다리미의 온도 140~160℃로 다림질을 할 수 있음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40~160℃로 다림질을 할 수 있음.

 

다리미의 온도 80~120℃로 다림질을 할 수 있음.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80~120℃로 다림질을 할 수 있음 

 

다림질을 할 수 없음. 

(주) : 다림질 방법 기호 중 온도기호 ℃는 생략할 수 있음 

 

(4) 드라이클리닝 

기 호 뜻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음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함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음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함 

 

·드라이클리닝 할 수 없음 

 

(5) 짜는 방법 

기 호 뜻 

 

손으로 짜는 경우에는 약하게 짜고, 원심탈수기의 경우에는 단

시간에 짜도록 함 

 

짜면 안됨 

 

(6) 건조방법 

기 호 뜻 

 

햇빛에서 옷걸이에 걸어 건조시킬 것 

 

옷걸이에 걸고, 그늘에서 건조시킬 것 

 

햇빛에서 뉘어서 건조시킬 것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시킬 것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있음.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없음. 

 

1) 물세탁방법 

표1-32의 (1)을 보면 물세탁방법의 표시가 7가지로 되어 있다. 주로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95℃, 60℃, 40℃, 30℃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95℃는 가

장 고온으로서 열탕으로 삶을 수도 있고, 기계세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

제의 종류에 제한이 없어 3급 이상이며, 세탁에 의한 수축도 ±3%이내이어

야 한다. 이 표시를 할 수 있으려면 순(純)면직물로서 배트염색에 방축가공한 

제품 정도라야 한다. 의류의 경우에는 세탁, 건조 후 아래에 열거한 사항과

같이 겉감뿐 아니라 안감, 봉사, 단추 등 각종 부속재료, 상표 등 라벨(label)

의 외관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세탁조건을 결정한다. 

·봉합부분이 터지거나 벌어지는 현상 

·염료가 이염되는 현상 

·봉제품의 몸통, 소매, 다리부분이 뒤틀어지는 현상 

·접착심지가 겉감에서 떨어져 겉감이 울룩불룩하게 되는 현상 

·칼러(collar)나 지퍼(zipper) 부분이 뒤틀어지는 현상 

·겉감 표면에 필링(pilling)이나 보플이 일어나는 현상 



·봉합부분에 퍼커링(puckering)이 일어나는 현상 

·기타 원래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세탁조건은 온도가 떨어지면서 점차 부드러워지며, 표의 (1)에서 40℃ 표시

에서 ‘약’이 표시된 것은 염색견뢰도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나 수축이나 

외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가정세탁기에서 ‘약(弱)’이라는 표시에 따라 세탁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추가한 것이다.  

‘약 30℃ 중서’의 표시에서 ‘중성’의 표시는 보통세제로 약알칼리 비누를 

사용하는데 염색견뢰도에 영향을 끼치므로 중성비누를 사용하라는 표시이다. 

‘손세탁 30℃ 중성’ 표시는 물의 온도 30℃에서 중성비누로 손세탁만 하라

는 표시이다. 즉 기계세탁이 손세탁보다도 훨씬 강력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2) 염소 또는 산소표백 여부 

소비자들이 염색된 섬유제품을 세탁했을 때 색상이 산뜻하고 선명하게 보

이며, 흰색은 더욱 희게 보이도록 가정용 표백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표백제는 염소계 표백제와 비(非)염소계 표백제로 나뉜다. 

염소계 표백제는 ‘유한락스’와 같이 ‘-락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상품이 있

으며, 비염소계는 산소계라고도 하여 ‘옥시클린’과 같이 ‘-클린’이라는 이름으

로 여러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이들 표백제는 표백작용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 탈취 또는 유연제도 첨가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표1-32의 (2)를 보면 염소표백과 산소표백이 각각 가능한지, 아닌지 표시되

어 있다. 그러므로 염소표백이 안되면 산소표백을 해야 하고, 산소표백이 안

되면 염소표백만이 가능하다. 여름에 수영장의 물에는 살균소독을 위하여 염

소계 소독약을 넣어주고 있어 간혹 수영복이 심하게 변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표백견뢰도는 변퇴색이 4급 이상되어야 하며, 미국의 경우는 염소계 표백



제에 의한 견뢰도가 4급이 안될 정도로 변퇴색하였거나 비염소계 표백제에 

의해서는 현저한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 ‘Only non-chlorine bleach when 

needed’, 즉 표백할 필요가 있으면 비염소계 표백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적어 

주고, 염소계 및 비염소계 표백제 모두에서 현저한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No bleach’ 또는 ‘Do not bleach’, 즉 표백하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적도록 권장

하고 있다. 

모, 견 등의 동물성 섬유나 스판덱스가 혼용된 제품은 염소계 표백제로 표

백하면 섬유가 손상되므로 염소계 표백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

므로 이들 제품에는 비염소계 표백제에 대한 안전성만을 확인하여 표시해 

주면 된다. 

3) 다림질방법 

제품을 세탁, 건조한 후 외관을 살펴보아 제품의 겉감과 안감, 겉감과 봉

사와의 수축차이, 재봉할 때 재봉사의 장력 불균일 등이 원인이 되어 셔츠나 

양복의 앞 단추구멍이 있는 줄부분에 잔 주름살이 지는 퍼커링현상이나 겉

감의 구김이 심하여 다림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섬유의 종류에 따라 다

리미의 온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각종 옷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겉

감, 안감, 심지, 봉사, 지퍼 등의 열에 대한 성향이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열에 대해 가장 약한 것을 기준하여 표의 (3)에 따라 

다림질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 마와 같은 식물성 섬유는 가장 높은 다리니온도에서는 안

전하고, 다음은 모나 견이 대부분 중(中)정도의 온도면 무난하며, 합성섬유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에서 다림질하는데, 특히 폴리에틸렌섬유는 융점

이 130℃이지만 95~98℃에서 섬유를 길게 늘리는 연신이 가능하며, 폴리프로

필렌섬유는 융점이 약 170℃이지만 약 110℃에서 연신이 가능할 정도로 열



에 약하며, 합섬에 사용되는 분산염료는 열에 매우 약하여 승화견뢰도가 나

쁘므로 합섬제품이나 합섬이 혼용된 제품의 다리미온도는 조심성 있게, 안전

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다림질할 때 헝겊을 덮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물이나 증기를 뿌려준 

다음 다려주기도 하는데, 이 헝겊은 다리미의 열기를 직접 옷에 닿지 않게 

하여 다림질을 부드럽게 해 주기도 한다. 다림질로 직물의 표면이 너무 번들

거리거나 부드러운 직물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리미 밑에 

헝겊을 깔아 주기도 한다. 

종전에는 다리미의 온도조절장치가 섭씨온도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는 온도 대신에 ‘Nylon, Silk, Wool, Cotton, Linen’과 같이 섬유의 이름이 표시

되어 있기도 하고, 미국에는 ‘Hot’, ‘Warm’과 ‘Cool’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

다. 

또한 어떤 범위의 온도로 다림질해도 섬유가 손상되지 않는 제품이나 상

식적으로 판단하여 스트레치가공을 한 벌키 니트 스웨터(bulky knit sweater)나  

충전재를 넣은 다음 적절히 누벼서 만든 패딩 재킷(padding jacket)과 같이 소

비자가 다림질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에는 다림질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

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시내용에 잘 따르되, 옷의 겉감만을 생각하지 말고 

예기치 못할 곳에 합성섬유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로 가급적 안전하게 

다루고, 분산염료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4) 드라이클리닝 

모나 견 제품과 같이 물세탁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데, 스토다드용제(Stoddard solvent)와 같은 석유계와 퍼클로로에틸렌이나 플루

오로카본(fluorocarbon)과 같은 비석유계의 드라이클리닝 용제 등이 있어, 이



들에 대하여 각각 드라이클리닝 견뢰도시험에 의하여 색상의 변퇴색이 4급 

이상으로서 현저한 색상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드라이클리닝을 한 다음 텀

블건조기(tumble dryer)로 기계건조를 하고, 스팀 프레스나 스팀 에어로 처리

하여 2가지 시험이 모두 만족스러우면 표의 (4)에서 기호를 선별하여 표시한

다. 

만일 이 공정으로 처리하였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표에서 

제일 밑의 기호를 표시하고, 미국에선느 ‘Professionally dryclean. Low moisture’ 

또는 ‘Professionally dryclean. No steam’, 즉 “전문세탁소에 맡기되 수분을 적게, 

또는 스팀을 사용하지 말라”고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5) 짜는 방법 

표 (5)의 짜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 손으로 강하게 짜면 옷의 

모양이 뒤틀리거나 봉제한 부분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 제정된 표시이다. 

6) 건조방법 

표 (6)의 건조방법은 옷의 종류나 직물조직이나 옷의 구조 등에 따라 가급

적 옷의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옷걸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와 평평한 

나무판이나 망과 같은 것에 뉘운 채 펴서 말리는 것이 좋은 경우와 건조기

로 기계건조하는 3가지 방법과 햇빛에 말리는 경우와 그늘에서 말리는 경우

로 나누어 그림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설정하여 표시하면 된다. 

1.7.1.4 염색가공 면직물의 품질검사 기준 

염색가공된 면직물은 생지를 염색가공하여 직물로서의 물리, 화학적 가공

을 끝내고, 이 상태로 의류봉제업체로 넘겨져 재단하고 봉재하여 의류나 섬

유제품으로서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데, 직물로서 질적인 변화를 가

져오는 처리는 마지막이므로 검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의 골격이나 검사항목은 ‘면직물 생지품의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거의 똑같고, 다만 염색가공에 대한 사항이 약간 보완되었을 뿐이

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생지품의 검사기준과 다른 점만을 1.3.2.3절의 면직물

의 품질검사 기준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1) 외관 

생지품의 경우와 같이 ‘연속적인 결점’과 ‘부분적인 결점’으로 나누어 벌점

을 채점하는 기준과 A단과 B단, 불량단으로 판별하는 기준도 생지품의 경우

와 같다. 다만 다른 점은 생지품은 원사와 제직에서 발생한 결점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면직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염색가공에 관련된 결점이 주가 되며, 

결점들은 생지품의 결점이 염색가공에서 제거되거나 소멸되는 수도 있지만 

끝까지 결점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1.7.1.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준비공정, 침염·날염공정, 마무리에서 생기는 결점들이 있어 더욱 좋은 제

품을 생산하기가 어렵다. 

염색에서 침염을, 특히 엷은 색으로 침염을 하면 조그만 결점까지 눈에 잘 

띄게 되며, 생지직물의 품위가 그리 좋지 않을 때에는 진한 색, 어두운 색으

로 염색하거나 날염을 하면 많은 결점이 가려지거나, 얼룩얼룩한 무늬로 작

은 결점들은 쉽게 눈에 안띄게 되기도 한다. 

(2) 규격 

조직, 번수, 밀도, 너비, 길이, 무게, 혼용률 등의 규격에 관한 사항들은 허

용범위도 생지품과 동일하며, 염색가공직물에서는 수축률(shrinkage percentage)

이 하나 추가된다. 

수축률의 허용범위는 검사기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뢰자에 의

하여 요구될 때에만 요구된 수축률 규정치 이내임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3) 염색견뢰도 

세탁과 마찰에 대한 견뢰도나 터크와즈 블루(turquoise blue)나 레드(red)와 



같은 특수 선명 색상이나 안료 등의 특수염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생지

품의 경우와 같다.  

염색견뢰도 중에서 워셔블 칼러(washable color·세탁견뢰염색)가 요구되어 

있을 때에는 세탁견뢰도는 변퇴색 4급 이상, 오염 3급 이상, 땀견뢰도 3급 

이상, 마찰견뢰도(건) 3급 이상이라야 한다. 파스트 칼라(fast color·견뢰염색)

는 워셔블 칼러에 일광견뢰도 4급 이상이 추가된다. 

(4) 검사결과의 등급 

생지품 기준과 동일하다. 

(5)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 

생지품 기준과 동일하다. 

 


